
동일본 대지진 재해와 TIJ 대응에 대해서  

 

우선 이번 동북관동대지진 동일본대지진재해에서 피해를 받은 여러분께 삼가 위문 

인사를 올립니다.해외에 계시는 가족분들은 일본에 있는 자녀분들 때문에 정말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TIJ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국내국외로부터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진당일상황 과 대응】  

3월11일 금요일 오후, 도쿄23구에서도 진도5℃의 큰 흔들림을 느끼고 수업중이 

었던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바로 책상 밑으로 피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흔들림이 

안정된후 밖으로 내 보내고 학생모두의 안부를 확인 한후 긴급시 대피소로 설정된 

학교근처 공원에 피난 시켰습니다.흔들림이 멈춘후 학교에 돌아와 다시 안부를  

확인하고 학생들을  귀가 시켰습니다. 기숙사에 있었던 학생들을 포함한 TIJ 학생 

및교직원 모두에게는 다행히 아무런 피해도 없었습니다.  

 

【한주일 후의 대응】 

한주가 지나도 여진이 계속 되였고 원자력 발전소 사고 때문에 TIJ 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배려하여 임시 휴교하고 3 월 18 일에 예정되였던 졸업식도 연기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지진후 학생들의 동향 및 간사이(關西)에 이동】 

도쿄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와 200 킬로이상 떨어져 있기때문에 평소와 거의 

다름바 없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걱정과 또 때마침 봄방학 

직전이여서 일시 귀국하는 학생이 많았고, 도쿄 부근에 있는 친척집에 가 피난한 

학생도, 비행기표를 구입하지 못해 귀국하지못한 학생, 친척이나 친구가 없어 

불안해 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불안해 하는 학생과 부모님들이 걱정을 덜어 

드리고자 TIJ 학교에서는 교사의 인솔하에 간사이에 10 일간 이동시켰습니다. 

도쿄에서 불안해 했던 학생들은 간사이에 이동하자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해소 하고 

모두 밝은표정을 지었습니다. 간사이가서 교사들은 귀국희망 학생들에게 표를 

예약하여 귀국시키고 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인솔하여 10 일후 도쿄에 돌아 

왔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원 예정된 수업을 일주일 후로 미루어 4 월 11 일부터 개강하고. 4 월 신입생 입학 

시기는 5 월 9 일로 1 개월정도 연기하였습니다. 재학생은 6 월에  일본유학시험 

공부를 위하여 모국에서도 자습 할수 있도록 일본유학시험을 위한 홈페이지를 

소개하는등 정보을 제공 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지금도 심각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도쿄는 

4 월 4 일 방사선량 0.0927 마이크로시버트로 인체에 영향이 끼치지 않는다고 

발표되였습니다.수도물 오염도 기준치 미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또 TIJ 학교 

지역은 가스 전기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채는 생산지에 의해 판매가 

제한되여 있기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식물들은 방사능오염의 우려가없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교통 기관도 도쿄도내는 평상시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쿄에서는, 평상시와 다름바 없이 생활를 하고있습니다.  

수업과 금후 학생 모집등은 모두 예정대로 진행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유학하는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변함없이  TIJ 를 지원해 주시기를 삼가 부탁드립니다. 


